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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近화북은 북경을 비롯해서 천진,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 등을 일

컫는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화북은 조선의용대의 활동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회영, 신채호 등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와 저항한 곳이기

도 하다. 특히 1919년 3․1운동 전후 독립운동가들이 형성했던 한인커뮤니티

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 세력의 부식과 그에 따른 친일단체의 성립으

로 변형되었다. 천진뿐만 아니라 내몽고 지역도 1920년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향’이었지만 중일전쟁 이후 더 이상 향기를 느낄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침략과 저항의 한복판에서 한인사회는 또다른 굴종이 

강요되는 사회로 바뀌어 갔다. 물론 일부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해방 이후 

* 독립기념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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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류사회에 편입되는 기회도 가졌다. 본 논문에서는 화북지역 한

인사회를 시기별, 세부 지역별로 그 특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중일전쟁 이전 시기의 한인사회는 독립운동 세력이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북지역 가운데 그 중심인 북경과 천진 지역은 상해지역을 

비롯해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며, 중국과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선택된 곳이기도 하다. 그 유형은 만주지역의 정세불안

과 3․1운동으로 국내에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유형으로 크게 구분

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생활상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대표적 독

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은 입에 풀칠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만큼 화

북지역 한인들은 ‘망국노의 처지’를 그대로 감내해야 했다. 한편 북경과 천

진뿐만 아니라 산서성 대동과 장가구, 내몽고 포두까지 거주지의 외연이 넓

어지고 있었다.

중일전쟁 이후 한인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침략과 굴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일제가 빠르게 화북지역은 점령하면서 한인들 역시 그 노선을 따라 거

주지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거주지의 외연 확대는 또다른 굴종

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소자본가의 등장도 일제의 군수산업과 연계된 경우

가 많았으며, 아편밀매와 같은 부정업자의 증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일제

의 세력권 안에서 또는 일제 기관의 영향 아래에서 운영되었던 한인단체들

의 성격은 일제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한인들 가운데 무직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인사회는 건강한 모습 보다는 왜곡된 형태의 한인사회

로 정형화되어 갔다.

주제어 : 화북, 신팔균, 이회영, 이자해, 부정업자

1. 머리말

1918년부터 1936년 천진에서 유년기를 보낸 영국인 브레인 포엘(Brian 

Power)은 중문판 자서전을 내면서 천진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고 

회고했다.1) 영국 조계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유년기 시절의 감상은 그로 하

1) 布萊恩․鮑爾, 劉國强 譯, 2007, 󰡔租界生活(1918-1936), 天津人民出版社, 5쪽. 브레인 포엘의 
부친은 천진시 세관의 세무사였다. 브레인은 19세까지 천진에 살았으며, 중국을 떠난 
후 천진을 네 차례나 방문할 정도로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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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천진에 대한 동경과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졌다. 그가 

그리던 천진은 그러한 곳이었다.

천진은 지역상 화북2)에 속한다. 화북은 중국지역을 구분짓는 용어로 사

용되었다. 화북, 화중, 화남 등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역사적 용어로서의 

기능도 담당했다.3) 화북으로 한인들이 이주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였다. 북

경, 천진을 비롯하여 내몽고지역까지 점차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1919년 3․
1운동 전후 독립운동가들이 형성했던 한인커뮤니티는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 세력의 부식과 그에 따른 친일단체의 성립으로 변형되었다. 천진뿐만 

아니라 내몽고 지역도 1920년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향’

이었지만 중일전쟁 이후 더 이상 향기를 느낄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침략과 

저항의 한복판에서 한인사회는 또다른 굴종이 강요되는 사회로 바뀌어 갔다.

만주지역 한인 이주의 역사는 18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북간도를 

비롯한 서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한인사회는 한인(조선인)에서 조

선족이라는 중국 공민으로 위상이 달라졌을 뿐 현재도 유효하다. 이에 비해 

화북지역 한인사회는 형성시기와 현재 한인사회를 비교해 보면 만주지역과

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일전쟁기 이주한인의 폭발적인 증가 

양태는 두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규모와 커뮤니티의 질적인 면에

서는 달랐다. 해방 이후 화북지역 한인들이 대부분 귀환을 택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공백상태를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인들이 메우고 있다는 점은 만

주지역과 다른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본고에서 다룰 화북지역의 한인사회는 단절된 이주한인사회를 복원하는 

2) 화북은 북경을 비롯해서 천진, 하북성,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 등을 일컫는데 본고에서
는 산동과 하남성의 한인이주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이는 필자의 게으름이 
낳은 결과이다. 차후 별고로 처리할 것이다.

3) 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한교 선무단을 조직할 때도 화북지역, 화중지역, 화남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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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작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화북지역 한인이주와 관련에서는 주목할만

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4) 이는 주로 북경지역과 천진지역 등 대도시를 주

제로 다루었으며 시기도 ‘만주사변’ 이후에 집중되었다. 또한 주제 역시 한

인들의 아편 밀매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일본 세력이 화북지역으로 이동하

면서 나타난 현상임을 밝히는 중요한 잣대임에 틀림없다. 다만 일본제국주

의의 침략성을 밝히지 못하고 한인의 마약 및 아편문제만을 거론하는 것은 

자칫 한국인의 습성 및 민족성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화북지역 한인이주와 만주지역 한인이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일전

쟁 이후 화북지역 한인이주의 현황과 특징을 밝히는 데 선결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인이주를 다룰 때 한인과 일본인만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현

상이었다. 한인이주의 실전무대는 중국이다. 중국이라는 엄연히 현실적 ‘생

의 그라운드’를 고려하지 않은 한인이주에 관한 연구는 충실함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점도 고려하면서 화북지역의 대도시

인 북경과 천진뿐만 아니라 산서성과 내몽고 등에도 일정 부분 지면을 할애

하고자 한다. 특히 독립운동가 󰡔이자해자전󰡕5)를 통해 1920년대와 30년대 

화북지역의 생활체험을 일정하게 그려봄으로써, ‘나라잃은 망국노’가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생생하게 복원하는 것이 본 발표의 목적이기

도 하다.

4) 김광재, 1999, ｢중일전쟁기 중국 화북지방의 한인 이주와 ‘노대농장’｣ 󰡔한국근현대사연
구󰡕11 ; 김광재, 2004, ｢중일전쟁 이후 북경지역의 한인단체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
구󰡕23 ; 박강, 󰡔화북 이주한인과 아편마약 밀매｣, 󰡔한국민족운동사연구󰡕｝55 ; 손염홍, 

2007, 󰡔북경지역 한인사회 연구󰡕, 국민대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2007 ; 손염홍, 

2007, ｢일제의 중국 화북 침략과 북경지역 한인의 마약문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28. 

5) 이자해의 본명은 이동필이다. 자해는 중국으로 망명한 후 개명한 것 같다. 󰡔이자해자전󰡕은 
내몽고지역 한인사회와 독립운동을 엿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이자해자전󰡕의 
입수 경위와 그 가치에 대해서는 한시준, 2007, ｢이자해자전 해제｣, 국가보훈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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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일전쟁 이전 한인이주

1) 한인사회의 형성

일제는 화북지역을 ‘北支’라고 칭했다. 공간적 개념으로 화북은 대개 북

경, 천진, 산서, 산동, 내몽고 등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지역이다. 이곳에 한

인이 본격적으로 이주한 것은 1910년대 이후이다. 흔히 만주와 대별되는 지

역적 용어인 관내의 초입이 화북지역이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화북은 정

치세력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주체 역시 시기마다 다르다. 심지어 1928년 

국민정부가 중국전역을 통일하고 수도를 남경으로 이전하면서 북경을 북평

으로 명칭을 바꾸었듯이 정치세력의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다.6)

화북지역으로의 한인이주는 1920년대까지는 주로 정치적인 측면이 강했

다. 따라서 이주 루트 역시 동북에 거주하거나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

는 가운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가 그것이며, 다른 하

나는 바로 관내로 들어와 화북지역에 자리잡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20년 일제가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쇄토’하다는 명목으로 진행

한 이른바 ‘간도출병’은 만주지역 한인사회를 요동치게 했다. 이때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무대인 만주를 잠시 떠나 북경행 열차에 몸을 실은 경

우가 많다. 그 가운데 신팔균의 예가 대표적이다. 만주지역 독립운동가들이 

화북지역에 정착하는 과정과 상황을 그려보고자 했다.

신팔균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뒤로하고 북경행을 택했다. 그가 왜 북경

행을 택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1920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지속되었

던 일제의 만주침략 이른바 ‘간도출병’으로 서북간도 독립운동단체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1921년 여름 이후 독립운동

6) 1928년 중화민국행정구역도는 현재와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가능하면 근
래 통용되는 것을 따르고자 한다. 武月星, 1999, 󰡔中國現代史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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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사태를 수습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하였지만 신팔균이 몸담고 있었던 

신흥무관학교는 그 역사적 임무를 뒤로한 채 폐교하면서 역사의 한페이지

를 장식하였다. 따라서 신팔균은 만주지역에서의 활동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북경행을 택한 것 같다. 이때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와 인연을 맺었던 

이세영(이천민)과 보조를 같이 하였으며, 후일 대한통의부에서의 활동시기

도 이세영과 함께 하였다. 즉 신팔균의 북경행에는 서로군정서에서 활동한 

육군무관학교 동문들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7)

북경에 도착한 신팔균은 독립운동가인 이세영, 황학수 등과 함께 북경지

역 거주 한인들의 교육과 자치를 위한 한교교육회를 조직하였다. 한교교육

회는 1922년 8월 30일 이세영이 주축이 되어 북경에서 조직한 한인교육회

이자 자치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8) 신팔균은 한교교육회의 규약을 제

정하고 ｢부득이｣라는 신문도 발행하였다. 이 교육회는 기호파가 주축이며, 

선언서 등을 작성하여 중국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교육회 설립과 그 정당성

을 홍보하였다. 임원으로는 신팔균을 비롯하여 성준용, 李光, 曹成煥,9) 韓世

良, 趙東隱, 黃鶴秀, 李世榮, 崔泰允, 金元植, 金承煥, 李社隱, 文秉武, 趙澗松 

등이 있다. 

한교교육회는 위의 활동 지침을 기초로 북경지역 한인사회의 정착을 위

해 노력하였다. 그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먼저 재정확보를 통해 보다 역동적

인 한인자치를 실현하고 이를 독립운동과 연결하는 데 있었다. 그만큼 한인

7) 신팔균, 황학수는 육군무관학교 동문으로 북경에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황
학수가 김학소와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한시준, 2006, 󰡔
황학수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79～80쪽).

8) ｢不逞鮮人カ組織スル敎育會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各地(2)󰡕(高警 

제3194호, 1922년 10월 9일)

9) 󰡔평산신씨족보󰡕(1992), 317쪽에는 신팔균의 장남 현충의 부인으로 조성환의 딸이 게재
되어 있다. 이들이 실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족보에 올릴 정도로 밀접한 사이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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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지닌 불안전성을 극복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 뿐만 아니라 신팔균

은 김해산10), 박건병11) 등과 함께 북경한교구락부를 조직하였다고 한다.12) 

북경한교구락부와 한교교육회가 다른 것인지 또는 동일한 기관을 일제의 

착오로 다르게 표기한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신팔균이 북경에서 한인교육 

및 자치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신팔균은 

중한호조사에서도 활동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

고 있다.13)

내몽고의 대표적 독립운동가인 이자해14) 역시 일본군의 간도침략으로 서

간도에서 정치활동 및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북경행을 서둘렀다. 3․1운동 이후 서간도로 망명한 이자해는 요녕성 관전현

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북경으로 이주하게 된다. 한 개인의 이주 경로를 

통해 전체상을 재단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이자해자전󰡕에 나타난 심양에서 

북경으로의 행로는 당시 고단한 ‘망국노’의 설움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

을 것이다.

이자해는 먼저 부친을 북경으로 보내고 본인은 서간도의 이주생활을 정

리하고 길을 재촉했다. 심양역에 도착한 그는 여관 주인의 도움으로 북경행 

10) 김해산의 본명은 김정묵이며, 김국빈으로 불렸다. 1888년 경북 선산출신으로 1918년 
만주로 망명한 후 1919년 북경으로 가 북경한교회를 설립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1926

년 북경에서 발표한 대한독립당 북경촉성회 조직선언서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大獨

立黨組織 北京促成會ノ宣言書發表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各地(4)󰡕
(朝保秘 제1458호, 1926년 11월 17일). 특히 의열단 북경 특파원으로 일제의 주목을 받
기도 하였다(󰡔容疑朝鮮人󰡕, 97쪽).

11) 박건병은 강원도 철원출신으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도 관여 했으며, 북경 군사통
일주비회 주비 위원으로서 활약했다(｢北京에서의 不逞鮮人의 軍事統一會議｣, 󰡔不逞團關

係雜件-朝鮮人의 部-在支那各地(2)󰡕｝(高警 제23049호), 1921년 7월 23일).

12) 국사편찬위원회, 2001, 󰡔韓國獨立運動史 資料󰡕37, 122쪽.

13) ｢北京在住朝鮮人ノ最近狀況報告ノ件｣,󰡔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2)󰡕(公第92호, 

1924년 3월 6일).

14) 이자해는 의사로서 자신의 고향인 평북 중강진에서 개업의로 일하다가 3․1운동 이후 
서간도로 망명한 인물이다.



14  만주연구 제 10 집

표를 쉽게 구입하였지만 700km의 여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

을 보면 다음과 같다.

드디어 열차시간이 되어 차에 오르기 시작했으나 검표를 마치고 차에 오

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어떤 사람은 차창으로 물건을 들여보냈고 또 

어떤 사람은 차창으로 엎드려 기어 들어가면서 유리를 파손하여 벌금을 내

기도 했다. 이런 살벌한 가운데서도 나는 안간힘을 다하여 비록 차에 오르

긴 했지만 빈 좌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서 있었다. 승객들이 계속해서 올

라오면서 열차 안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다. 차 안의 공기는 나빠지기 시

작했고 각종 악취가 코를 찔렀다.15)

약 15시간을 지나 도착한 북경 豊臺역에 하차하여 다시 마차로 근교인 

海甸16)에 여장을 풀면서 이자해의 북경지역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의 말처럼 ‘망국노의 삶의 환경이니 참아야 한다’라는 현실적 중압감은 쉽

게 떨쳐 버릴 수 없었다.17) 특히 만주지역과 비교해서 한인사회의 규모가 

훨씬 작았던 화북지역에서는 한인들이 적응하는데 불리하였다. 이자해가 북

경으로 이주할 당시 일제측에서는 북경에 도착한 한인들이 일본관헌에게 

거주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만이 귀국할 때 필요한 재류증명서를 

받았을 뿐 대부분 신고하지 않았다. 이자해가 태원에서 의료활동을 전개할 

당시 張家口 일본영사관에서 일본거류민 보호조례에 따라 달마다 의료행위 

및 전염병 등에 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자해는 자신

이 중국 국적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18) 

15) 國家報勳處, 2007, 󰡔李慈海自傳󰡕, 151쪽.

16) 오늘날 海淀區에 속하는 데 정확한 지점을 현재 확인할 수 없다.

17) 國家報勳處, 󰡔이자해자전󰡕, 153쪽.

18) 위의 책, 215～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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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22년 12월 여행증명서제도 철폐 이후 북경에 진출한 한인 가운데 

거주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거의 없었다.19)

또한 화북지역에 이주하는 한인들은 아주 적은 이주비용을 지참하였다. 

이것은 바로 생활의 곤궁함으로 이어졌다. 북경의 경우 대표적 독립운동가

인 우당 이회영 부인은 그 생활이 참담했다고 했다. 1922년 일시 귀국해서 

북경으로 올 때 100원도 지니지 못함을 탄식했을 정도로 생활의 곤궁에 맞

닿아 있었다.20) 따라서 일반인의 이주비용 역시 100원을 초과한 경우가 많

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만주에서 재이주를 하지 않고 바로 국내에서 이주한 경우에는 보통 

천진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천진은 북경으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대륙에

서 나가는 출구이기도 하다. 천진에는 일찍부터 일본 기업이 진출하고 있었

으며, 조계지도 형성되었다. 천진은 산동을 제외하면 화북지역의 유일한 항

구이자 무역업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일본선박회사로는 대판상선회사, 삼

정양행, 동흥양행, 기선회사 등이 있었고, 대련․일본․청도․대만간에 선박을 

운행하는 무역업자의 금융기관으로서는 정금은행․정융은행․조선은행․천진은

행 등 여러 은행이 있었다.

당시 천진으로 이주한 한인에 대해 천진영사관에서는 조선내에서 경제적 

불황으로 생존경쟁에 실패한 조선인이 그 활로를 해외에서 구하기 위해 이

주했다고 진단했다. 그 일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1)

19) 손염홍, 앞의 책, 44쪽.

20) 李恩淑, 1983, 󰡔民族運動家 아내의 手記󰡕, 正音社, 46쪽.

21) 일제는 한인 이주원인을 한인의 내재적인 측면에서만 찾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음을 애써 외면하고 한인들의 경제상황에 대해 초점을 두고 각 
지역 이주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특히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한인이주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
분에 대한 일제의 판단은 애매모호하기까지 하다. 물론 자신들의 역린을 건드릴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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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조선인 대부분은 조선내에서 생존경쟁에 실패한 자들로 조선내에서

는 어떠한 전문 지식 혹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호구를 지속할 수 없었다. 

이들은 조선내에서 선주자 혹은 여행자 등의 과장된 담화관찰 등에 따라 당 

지방을 동경하여 내주자의 다수는 어떠한 자금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점차 

목적지에 도달할수록 여비만을 소지하여 도래한 자들이다. 도착 후 바로 일

상생활에서도 궁핍하여 연고가 있는 자 내지는 지인 동향의 자들과 의탁하

여 기식 후 禁제품인 몰핀 등을 밀매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독립하기에 이른

다. 내주자의 일부분은 조상전래의 전답을 매각하여 100원 내지 500원의 자

금을 휴대하고 도래하여 몰핀을 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22)

일제로서는 한인들의 화북이주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

리라고 인식했다. 특히 아편 밀매같은 ‘부정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한인들

에 대한 현지인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으며, 이것이 일본인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화북지역 한인 이주의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북경의 경우 1927년 일

본공사관의 조사에 의하면 북경지역 한인수는 약 500 여명에 지나지 않았

다.23) 그 수는 1937년 중일전쟁 이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천

진지역의 경우 1932년 말 700여 명, 1933년 말 1,400여 명이었다. 한인커뮤

니티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거주지의 외연 확대

화북지역 한인 이주는 북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경에 이주한 한인

22) 天津總領事館警察署, 1933,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內狀況)｣ 
23) ｢北京在留民戶口調査表(1927)｣, 󰡔管內狀況報告󰡕, 국사편찬위원회소장자료. 일본공사관에

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포함해서 산출하면 북경지역 한인수는 이 보다 많을 것이다.



해방 이전 화북지역 한인이주와 ‘생활체험’  17

들은 오늘날 望京(왕징)처럼 한인타운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또한 천진이나 

상해처럼 조계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거주지를 개척해 나갈 수 없

었다. 한인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인과 같은 지역에 혼재하여 거주하였다. 특

히 상인의 경우 신속한 이동과 빠른 자금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주로 여관을 

이용하였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여관은 正陽門 밖에 위치하였다.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들은 일반인들보다 활동면에서 훨씬 자유로왔다.24) 

일반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 중국 관헌의 감시와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여관을 주로 이용하였다.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회영의 집은 회합의 장소이자 독립운동의 근거지

였다. 하지만 북경주재 일본공사관의 감시로 자주 거주지를 이전해야 했다. 

이회영은 처음 후고루원 골목에 집을 얻었는데 북경지역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으로 바뀌면서 거쳐를 서직문 이안정으로 옮겼다. 여기에는 신채호, 김

창숙, 유자명, 정화암, 이을규, 이정규, 백정기 등이 왕래하였으며,25) 특히 

아나키스트의 활동 거점이 되었다.26) 신채호의 거주지는 당시 석등암이었

으며, 일정 거주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제 정보문서에 의

하면 ‘동가식 서가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27)

북경지역에서 일정한 집거구를 형성하지 못한 한인들은 주변 지역 예컨

대 해전, 산서성 大同 등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회영 처럼 독립운동

을 전개하기 위해 북경과 천진을 오가면서 거처를 정한 이들도 있지만28) 

대체적으로 거주지는 경제적인 원인 및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이전하는 경

24) 손염홍, 앞의 책, 43～44쪽.

25) 유자명의 경우에는 그가 천진으로 가기 전 한동안 우당 이회영 집에서 생활하였다(유
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 98쪽).

26) 국가보훈처, 2003,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1, 141쪽.

27) ｢北京天津及附近朝鮮人ノ狀況報告書進達ノ件｣,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3)｣ 
1925년 3월 20일.

28) 정화암, 󰡔이 조국 어디로 갈것인가󰡕,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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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이자해의 경우, 북경을 떠나 해전에 정착하였

다. 해전에 정착한 이자해는 북경에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고 성 안의 유관기관을 찾아갔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관리의 부

정부패에 직면했다.29)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이

자해는 亞新醫院을 개설하여 병원 진료를 시작했다.30) 이자해는 의료사업

과 함께 해전농장, 즉 자구원31)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해전농장은 안창호가 1910년대부터 추진했던 독립운동기지 건설 가운데 

하나로 설치되었던 곳이다.32) 해전농장의 경영 주체는 안창호, 안정근, 김승

만, 이동필 등 4인이었으며, 주로 수수 등을 파종하여 수확물을 거두었다.33) 

하지만 해전농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북경대학에 매각되면서 

그곳에 종사한 20여 명의 한인들은 새로운 직업과 거처를 마련해야만 했다. 

이자해의 부친은 해전농장이 해체되자 국내로 역귀환하였다.34)

북경을 중심으로 형성된 화북지역 한인사회는 점차 張家口와 대동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갔다. 장가구는 내몽고 및 시베리아에서 북경으로 올 때 거

치는 교통의 요지이다. 북경과 장가구간 철도는 1902년에 부설되었고, 1921

년 이후 포두까지 이어졌다. 장가구는 일찍이 1911년 독립군들이 이곳을 거

쳐 내몽고로 이주하였으며, 특히 1924년에는 서북군관학교가 설치되면서 

한국독립운동가 10여 명이 수학하였다.35) 장가구에는 金仁國이 十金醫院을 

운영하고 있었다.36) 이곳에서 그는 중국인과 몽고인, 일본인까지 진료했으

29) 國家報勳處, 앞의 책, 157쪽.

30) ｢安昌浩及海甸農場에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3, 1924년 8월 2일.

31) 치구원이라고도 함(위의 자료)

32) 안창호는 1910년대 밀산의 십리와를 비롯해서 치치하얼 북서쪽에 위치한 용강현에도 
농장을 설치하여 독립운동기지로 건설하려고 했다.

33) ｢安昌浩及海甸農場에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支那)󰡕｝3, 1924년 8월 2일.

34) 國家報勳處, 앞의 책, 173쪽. 

35) 󰡔在北支朝鮮人槪況󰡕, 55쪽.

36) ｢北京天津及附近朝鮮人ノ狀況報告書進達ノ件｣,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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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많은 자산을 확보했다고 한다.37) 한인사회의 규모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장가구는 내몽고와 북경지역을 잇는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지

가 집약적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경유지로서의 기능을 한 것 같다.

이에 비해 綏河省(현 내몽고자치구 일부) 包頭는 황하의 수운으로 농업 

용수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일찍이 안창호와 박용만 등이 주목했던 

곳이다.38) 1923년 안창호는 포두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조병준과 

申禹鉉을 파견하여 농장을 개척하였다.39) 이 농장을 배달농장이라 하였다. 

위의 두명 이외에 강우진, 최준, 허선 등 5명이 주축이 되어 자금 3천원으로 

포두에서 약 60km 서쪽에 자리를 잡았다.40) 당시 농장 경영에 참여한 한인

은 100여명에 달하였다.41) 이 농장은 1937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중일전쟁 

이후 일제에 의해서 한인들이 구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천진에서 이주한 

金光이 세운 靑山의원과 경성에서 온 김진성이 세운 濟衆의원이 중국인과 

한인을 상대로 영업하였다.42) 포두지역의 한인사회는 독립운동가들의 독립

운동기지 개척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920년대말까지 이주한인의 행

1925년 3월 20일.

37) 북경에 거주한 백정기가 장가구에서 찾은 의원이 바로 김인국이 운영하는 의원이 아
닌가 싶다(정화암, 앞의 책, 72쪽).

38) ｢北京天津及附近朝鮮人ノ狀況報告書進達ノ件｣,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一般ノ部(3)｣ 
1925년 3월 20일.

39) 󰡔東亞日報󰡕｝1923년 11월 28일자. ｢내몽고포두에서 신한촌 경영｣
40) 2005년 독립기념관 실태조사시 확인. 내몽고조선족연구회 명예회장 廉皓 선생(74세)의 

사전 현지답사 결과 중탄일대에서는 조선족의 거주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거기서 남쪽 황하 방향으로 8km 쯤 내려가 趙家마을이라는 곳에 조선족 일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지에는 조병준의 동생 趙秉涉의 손자가 되는 趙東春씨
(63)를 비롯해 3대 6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다. 조동춘씨는 집안의 족보를 비롯해 할아
버지의 유품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의 증언에 의하면 조병준 선생 유족들은 해방후 
모두 귀국하고, 형 東哲이 백혈병을 앓는 관계로 자신의 부모와 3형제만이 남았다고 
한다. 조씨 일가가 과거에 살던 배달농장 자리는 조동춘 씨의 집에서 서쪽으로 2km 

쯤되는 지점에 있는데, 현지 주민들은 그곳을 ‘上海地’라고 부르고 있었다.

41) ｢內蒙古包頭鎭地方ノ狀況ニ關スル件｣,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在滿洲ノ部(37)󰡕(1923년 
11월 12일)

42)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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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은 지속되었다.43)

천진의 경우, 거주지의 외연확대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데, 천진지역은 

1900년 8개 연합국이 점령한 후 6개의 조계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과 10월혁명 이후 러시아가 조계를 취소하면서 프

랑스․영국․일본․이탈리아 4개 조계지가 존속하였다. 천진지역 한인 거주지는 

주로 조계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회영과 같은 독립운동가 및 유학생

들은 주로 프랑스 조계에 거주하였으며, 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일본 조

계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44) 독립운동가 유자명이 1923년 

겨울 천진에서 정착한 곳도 프랑스 조계였으며, 이곳을 기점으로 거류민단

을 조직하고 도산 안창호를 초청하여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을 고취시킨 곳

도 프랑스 조계라고 할 수 있다.45)

하지만 정착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거주 가옥의 임차 및 매입은 

현지법에 의해 적용되기 때문에 이주 한인들이 정착 초기에 많은 난관에 봉

착하는 것이 다반사였다.46) 일본인의 경우에도 토지가옥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로 동경토지건물회사 소유 가옥에 거주하거나 일부는 중국

인 소유 가옥에 거주할 정도로 거주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47)

3) 생활실태와 직업구조

1920년대 화북지역 이주한인들의 곤궁함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 자산가 

및 일시적인 거주자들은 비교적 생활상태가 양호했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43) ｢包頭附近鮮人狀況ニ關スル件｣, 󰡔滿蒙 各地ニ於ケル鮮人ノ農業關係 雜件(1)󰡕(1928년 5월 10

일)

44) 유자명, 󰡔한 혁명자의 회억록󰡕, 100쪽.

45) 유자명, 위의 책, 101쪽.

46) 李恩淑, 󰡔民族運動家 아내의 手記󰡕, 62쪽.

47) 天津總領事館警察署, ｢管內狀況報告｣(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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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핍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1927년 독립운동가 정화암은 북경에서 상해로 

가는 도중 천진에 거주하고 있던 이회영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南開의 우당 이회영의 집을 찾아 갔더니 식구들의 생활이 여전히 어려워 

그 참상이 말이 아니었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굶어 누워 있었다. 학교

에 다니는 圭淑이의 옷까지 다 팔아서 입에 풀칠할 정도여서 누구하나 나다

니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48)

이것은 비단 우당 이회영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자해가 북경

에 정착한 후 병원을 개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49) 

1920년대 화북지역의 화폐상황은 불안하기 그지 없었다. 이자해가 산서성 

대동과 태원에서 진료할 때 진료비를 산서성 수표로 받았다가 이후 그 가치

가 절반 이하로 폭락하면서 생활고가 더욱 가중되었다.50) 이렇듯 한인들이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군벌들의 역학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하였다.51) 당시 한인들의 생활 정도는 국내 농부의 처지와 크게 다를 바

가 없었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었다.52) 

불안정한 정세와 생활고 그리고 중국인들의 차별 또한 이주 한인들이 감

내해야할 몫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인 유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

48) 정화암, 앞의 책, 73쪽.

49) 북벌이 진행되면서 화폐가치는 변동폭이 컸으며, 1928년 북벌 완료 후에 국민정부는 
법정통화인 법폐의 성립을 선언했다. 그 해말 중앙은행이 설치되었지만 1930년대 중
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화폐가치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었다(岩武照彦, 󰡔近代中國通貨統一

史󰡕｝上 , みすず書房, 1990, 5쪽).

50) 國家報勳處, 앞의 책, 214쪽.

51) 國家報勳處, 위의 책, 205쪽.

52) 天津總領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內狀況)｣, 19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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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방면에서 독립운동의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지만53) 일반인들은 일본인

들의 감시와 타협 속에서 중국인들과의 갈등 앞에 놓이게 되었다.54) 특히 

안정된 직업보다 한시적인 직업군에 속한 한인들의 경우에는 현지 사회에 

적응하는데 중국인들과의 반목은 치명적이었다.55) 1920년대까지 화북지역

의 한인들 직업군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곧 전문성이 결여된 도시 생활은 도시 하층민으로 편제되는 수순임에 틀림

없다. 다음은 중일전쟁 이전 화북지역 한인 직업과 상거래 기관을 정리하였다.

북경(1933) 천진(1933)

직업 호수 비고 직업 호수 비고

의사 2 의사 2

치과의사 2 조계국원 5

악기상 1 우육수출업자 1

요리점 4 토목건축업 1

백미상 1 자동차대부업 1

양봉재봉업 1 매약상 1

냉면업 2 상점원 2

두부제조업 1 직공 6

신문취급판매업 3 조계내요리점업 5

골동상 3 작부 41

인삼취급점 2 조계외특별1구 요리점 2 미군 대상

접대부 14 동국자 요리점 1 프랑스군 대상

무직 201 혼업부수 71

<표 1> 중일전쟁 이전 한인 직업 현황

* 北平警察署, ｢1933년 管內狀況報告書｣. 天津總領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內

狀況)｣ 1933년.

53) 손염홍, 앞의 글, 54쪽.

54) 北平警察署, ｢1933년 管內狀況報告書｣.

55) 󰡔在北支朝鮮人槪況󰡕｝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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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지역 의사, 치과의사, 요리업자, 악기상은 이미 중국인으로 귀화한 

자들로 중국관헌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였다. 또한 일정하게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고 있었다.56) 특히 요리점을 경영하는 경우 주로 미군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이자해의 지인 박실녀가 운영한 ‘경성식당’과 도산의 지

인 김우경이 운영한 식당도 미군을 상대로 영업하였다.57) 당시 1920년대 북

경에는 미군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 많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933년 말 당시 자산 1만원 이상 보유자는 

4명이며, 1천원 이상은 11명이었다. 특히 500원 정도의 자산을 가진 자들은 

헤로인 등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었다.58) 무직 가운데 극빈자는 40

호 정도였다.

천진지역은 북경과는 달리 조계지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무대로 활동하는 직업군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1933년 천진 거주 한인의 

80% 정도가 무직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편과 같은 금지품목을 취급하였다

는 점에서는 북경과 유사하다.59) 특히 천진은 무역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한인작부들이 북경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60) 천진 

역시 정업 종사자 보다 부정업 종사자가 많다는 것은 한인사회가 불안하게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1929년 말 천진지역 한인 가운데 몰핀 중독자가 

20% 정도로 생활의 궁핍함뿐만 아니라 희망조차 포기한 경우도 없지 않았

다.61) 일본 정보문서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 및 정착지 부적응자를 천진영

사관에서 국내로 송환시키려고 하는 한인들이 달마다 30여 명을 헤아린다

56) 北平警察署, ｢1933년 管內狀況報告書｣.

57) 國家報勳處, 앞의 책,  170. 177쪽.

58) 北平警察署, ｢1933년 管內狀況報告書｣.

59) 天津總領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內狀況)｣ 1933년.

60) 1927년 조사 당시에는 50여명의 한인 작부가 있었다(天津總領事館警察署, ｢管內狀況報

告｣(1927년)).

61) 󰡔警察事務槪況報告ノ件󰡕, 1931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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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62) 따라서 이주 한인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해당 영사관

에서는 거류민단과 협력하여 한인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논리를 

폈다.63)

사회적 고립 속에서 한인들은 또다른 의지처를 찾게 되었다. 바로 일본인

거류민회였다. 1933년 북경지역 일본인 거류민회의 회원은 502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한인은 84명이었다.64)  전년에 비해 한인은 56명 증가하였다. 한

인이 일본인거류민회에 가입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생활안정이며, 아동

교육을 위해서이다. 1929년 천진지역 총영사관에서도 한인간의 친목과 조

화를 내세워 일본 조계 내에서 조선인친목회를 개설하였다. 일본영사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무전여행자, 극빈자 구제, 국내 송환 업무를 추진하고 있

었다.65) 하지만 일제는 일본거류민회의 입회뿐만 아니라 친목회를 경영하

기 위해 한인 유치원을 설치하였다고 선전했는데, 이는 식민지 교육의 연장

선상에서 ‘충량한 신민’의 양산을 위한 조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천

진 조계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인사회에서 한인을 ‘준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천진에는 일본인 민단

과 연계된 한인 취학 학교들이 증가하였다. 그 가운데는 천진상업학교에 8

명이 재학하였으며 천진일본고등여학교에도 7명이 수학하였고 가장 많은 

곳은 천진일본소학교 심상과로 89명이었다.

일본거류민회 입회로 한인들은 중국인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었다. 중

국의 이른바 ‘구망운동’이 전개되면서 화북지역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일

본 거류민단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66) 일제가 1932년 5월 천진

62) 위의 자료.

63) 天津總領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內狀況)｣, 1933년.

64) 北平警察署, ｢1933년 管內狀況報告書｣.

65) 天津總領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內狀況)｣ 1933년. 구제 및 송환인원은 
70인이며, 구제액은 43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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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북경시내로 파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

된 것이다.67) 일제의 만주침략과 중국 구국운동의 확대로 이주한인은 이중

적 곤란을 겪게 되었다.

3. 중일전쟁과 한인사회의 변화

1) 화북정권의 성립과 한인사회

중국을 둘러싼 열강들의 세력균형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기점으

로 파열음을 냈다. 북경을 침략하면서 개시된 중일전쟁으로 중국 국민당 정

부는 그 동안 소극적으로 전개했던 항일전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노

구교에서 시작된 전쟁은 북경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북경이 전란의 소용돌

이에 빠지자 한인의 상당수는 일본 관헌에 의탁하여 생활했다.68) 하지만 대

규모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만주 및 국내에서 대규모 이주가 진행되면서 규

모면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갔다.

중일전쟁 이전에는 화북에 기찰정권과 기동자치정부가 존재하였고 일본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전쟁 이후 기찰정권은 송석원 등 29군의 

패퇴에 따라 자연스럽게 궤멸되었으며, 정권 책임자가 부재하여 치안도 어

지러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천진에는 전국무총리 高凌霨를 위원장으로 

하는 천진치안유지회가 성립되었으며,69) 북평에는 江朝宗을 위원장으로 하

는 북평치안유지원회가 만들어졌다.70) 일제는 현지 안정을 위해 관동군 1개

66) 天津總領事館警察署, ｢警察事務統計等報告ノ件(管內狀況)｣ 1933년.

67) 손염홍, 앞의 글, 132쪽.

68) 손염홍, 2007, 󰡔북경지역 한인사회(1920～1948)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67쪽.

69) 󰡔每日申報󰡕, ｢天津治安維持會 委員長에 高凌霨氏｣ 1937년 8월 2일자.

70) ｢更生支那의 建設報｣ 󰡔在滿朝鮮人通信󰡕｝69호, 28쪽.



26  만주연구 제 10 집

사단을 동원하였다.71) 이로써 1937년 7월 29일 북경이 함락되었으며, 일제

에 의해 북평시지방유지회가 조직되고 새로운 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괴뢰정부인 중화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화북지역을 국민정부

에서 분리시키려고 했다.72) 일제는 빠르게 점과 선을 연결하는 대륙침략정

책으로 1940년 3월 남경에 왕정위를 내세워 중화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였

으며, 북경은 ‘화북정무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73)

화북지역에서의 산업개발은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

다. 일제와 화북정권은 1939년 3월 王國敏을 회장으로 하는 ‘日支經濟協議

會’를 발족시켰으며, 임시정부에서는 실업제 구제부를 따로 설치하여 엔블

럭 경제의 걸림돌을 제거하려 했다.74) 당시 협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1941년

까지 제1기로 하는 경제계획 5개년 계획을 실시하여 석탄개발 등 광업자원 

개발 및 교통 통신설비의 정비와 물가수급, 또 일제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

제인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75) 한편 일제가 세운 통합기관인 중화

민국연합위원에는 1939년 9월 22일 북경에서 성대한 성립전례식을 거행하

고 그 회의에서 공통정무인 체신, 금융, 해관, 납세, 염무, 문교 및 사상 대

책 등의 사항에 대한 방침을 정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은행 발행권을 통일

하여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는 동시에 구통화관리판법을 공포하였다.76)

대륙 낙토라는 선전을 믿고 만주지역에서 재이주한 한인들로 북경지역 

한인사회는 중일전쟁 이전과는 달리 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은 주로 

71) 中央檔案館, 󰡔華北事變󰡕, 中華書局, 2000, 852쪽.

72) 손염홍, 2007, 앞의 글, 168쪽.

73) 화북의 신정권은 1937년 12월 14일 성립, 중화민국임시정부로 북경에서 성립, 국민정
부가 항일과 용공을 정책으로 함에 대하여 임시정부는 당연 친일과 방공을 기치로 하
였다. 

74) 󰡔北京益世報󰡕, ｢臨時政府各會部救濟失業人士｣, 1939년 5월 3일자.

75) ｢北支建設 1周年의 足跡｣, 󰡔在滿朝鮮人通信󰡕｝62호, 

76) ｢華北建設에 竝行하는 新幣制의 確立完成｣ 󰡔在滿朝鮮人通信󰡕｝65호,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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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다. 중일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일제가 치안을 장

악했지만 한인들은 손쉽게 돈벌 수 있는 이른바 ‘한탕주의’에도 몰두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북경의 한인들은 사업규모 면에서도 일본인에 비해 영세한 

편이었지만 한인들은 전쟁 특수 속에서 비교적 자금 회수율이 빠른 소매업

에 종사하였다.77) 중일전쟁 이후 화북지역 한인이주 증가세는 두드러졌다. 

일본군의 전선 확대로 한인들은 그 노선을 따라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 호수 인구 전체인구대비(%) 비고

북경 6,029 17,218 25.2

천진 4,452 18,421 26.9

장가구 1,179 3,166 4.6

석가장 1,843 8,624 12.7

태원 1,745 6,305 9.1

호화 319 985 1.5 내몽고 호화호특

제남 1,009 3,569 5.2

청도 627 2,582 3.7

서주 1,956 7,060 10.3

지부 179 532 0.8 연태

합계 19,338 68,462 100

1940년 화북지역 한인이주 현황

* 󰡔在北支朝鮮人槪況󰡕, 1940, 15～16쪽.

* 지역은 대사관 및 영사관 설치지역임

중일전쟁 직전 북경과 천진의 인구가 각 1,500명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중일전쟁 이후 화북지역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동북지

방에서의 재이주, 국내에서의 이주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북경과 천진은 

한인 이주민이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장가구와 석가장 지역을 합치면 

77) 김광재, ｢중일전쟁 이후 북경지역의 한인단체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23,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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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지역에만 70%의 한인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립운동세력들은 일제의 침략을 피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았다. 이자해의 

경우 산서성 대동이 일제에 의해 함락되자 10년 생활을 청산하고 내몽고 

포두로 이동하였다.78) 당시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목적지가 포두이기 때문에 수원역에 도착한 후 다시 차를 갈아타

야 했다. 그러나 차량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차를 탈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

과 함께 역 근처에 머물며 무기한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이곳에서 열

차 역 책임자와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다. 다행히 그의 도움으로 작은 군용

차를 타고 순조롭게 포두에 도착했다. 포두에 도착한 우리는 잠시 모 친척

집에 머물렀으나 사람이 너무 많고 늘 잡음이 생겨 결국 며칠만에 부근에 

있는 방을 빌려 이사했다.79)

포두로 이동한 지 한달만에 일본군이 포두를 점령하자 이자해는 다시 河

套와 五原으로 근거지를 이전하였다.80) 이자해는 직업이 의사이며 또한 대

한민국임시정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피해 더 깊숙한 곳으로 이

동할 수밖에 없었다. 중일전쟁 이후 화북지역 한인 의사수가 66명으로 적지 

않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제로서는 화북지역의 전선확대와 함께 전선의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수의 한인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조선

총독부의 촉탁의의 증설파견을 검토하기까지 했다.81) 

한편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총독부는 자신들의 세력을 이식하기 위

해 북경 조선인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82) 북경조선인회는 1933년 창

78) 國家報勳處, 앞의 책, 248～249쪽.

79) 위와 같음

80) 國家報勳處, 위의 책, 250쪽.

81) 󰡔在北支朝鮮人槪況󰡕,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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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었으며, 주로 조선총독부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초등학교를 설립하여 

황국신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한인에 대한 위생, 구호 등의 사무를 담당

했다. 1938년 일본 민단법과 내선일체의 방침에 따라 해산되기까지 한인 지

배 강화정책의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대일본국방

부인회 조선분회, 화북반도인협회, 북경협려회, 금요회 등의 사회단체가 설

립되었는데 대부분 일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독립운동단체들이 거

의 와해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북경의 한인들은 일본군의 전

쟁에 협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이 와중에도 일부는 독립운동세력과의 

끈을 놓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중국의 새로운 질서에 대하

여 한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에서는 화북방면으로 

조사반을 파견하여 당지의 문화,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향후 한인의 대륙진출에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83) 일제로

서는 이주한인들이 화북지역에서 활동해야 하는 당위성을 흥아성업의 완성

에 있다고 선전했다.84)

봉천의 興亞協會에서는 만주지역 한인뿐만 아니라 국내 한인들이 본격적

인 ‘대륙진출’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명앞에 직면해 있다고 하였다.85) 즉 

82) 북경지역 한인단체에 대해서는 김광재, 앞의 글, 242～256쪽 참조.

83) 󰡔在滿朝鮮人通信󰡕｝62, 91쪽.

84) ｢朝鮮總督府에서 中日戰爭에 대한 認識｣, 󰡔在滿朝鮮人通信󰡕｝66호, 23쪽. 65호 통신 40쪽. 

흥아협회에서는 일본의 화북지역 통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먼저 일본민족
국가의 산업고도화의 목표 아래 첫째 일본중공업 건설을 위하여 중국중공업자원의 개
발, 둘째 일본중공업재편성의 과정에서 내지농산물 감소를 만주와 중국에서 보충, 셋
째 일본의 경공업의 설비는 중국에 이행하게 하고 일본의 소비품의 수요를 중국산업
에 구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동아의 국방을 위한 협동이란 목표 아래  첫째 동아권을 
일체로 하여 국방을 완성케 하기 위해 日滿支는 군사적으로 인적, 물적 방면에 협동, 

둘째 방공을 위한 지역에는 각기 국방시설 설치, 셋째 동아의 지역에서 노동생산가치
가 서구의 그것과 평등하게 교환되는 체제하에 세계경제에 日滿支의 요구를 제기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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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한인이 개척자임을 강조하면서 화북으로의 이주를 더욱 독려하였다. 

특히 한인들이 ‘제국의 신민’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화북 각지에 ‘친일세

력’의 부식을 위해 힘쓸 것을 강조했다. 창씨개명은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다.86) 이처럼 한인이주는 자율과 강제가 혼용된 형태로 나타났

다.87) 1945년 내몽고 포두와 수원에만 한인 청년 2,000여 명이었다는 사실

에서 자발성 보다는 강제성이 이주의 더 중요한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

다.88)

2) 직업의 차별화와 왜곡

중일전쟁 이후 새롭게 재편된 한인사회는 먼저 일본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으며, 한인들의 직업 역시 이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화북지역 한인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북경과 천진지역은 직

업면에서도 중일전쟁 이전과는 그 다양화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먼저 한인

사회가 팽창하면서 직업군 역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전시경제 속에서 

특수를 잡은 자본가들도 등장하였다. 화북지역에서 10만원 이상의 자산가

들은 북경 9명을 비롯해 26명이었다. 그 가운데 50만원 자산가도 5명이나 

되었다.89) 金(子)政雄은 광업에 종사하면서 5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

으며, 김연수와 같이 만주와 화북에서 일본세력의 협력을 받아 자산을 형성

85) 흥아성업과 동아민족의 단결이라는 구호는 언론을 통해 화북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新天津報󰡕, 1943년 7월 9일자).

86) 󰡔在北支朝鮮人槪況󰡕, 51～52쪽. 1940년 6월 현재 북경을 비롯한 한인들의 창씨 개명은 
10% 정도였다.

87) 손염홍, 앞의 글, 2007, 172쪽.

88) 國家報勳處, 󰡔이자해자전󰡕, 336쪽. 1939년 5월 박영희, 김동인, 임학수 등이 북경을 비
롯해 화북지방에 일본군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여행한 후 좌담회를 통해 화북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이들은 일본군의 전황을 소설로 창작할 것을 담담하
게 말했다(｢文壇使節 歸還報告, 皇軍慰問次 北支에 단여와서｣, 󰡔三千里󰡕, 11권 제7호, 

1939).

89) 󰡔在北支朝鮮人槪況󰡕,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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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90) 즉 군과 기업체의 유착관계가 당시 사업체를 운

영하는 데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940년 화북지역 한인 직업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 호수 인구 비고 직업 호수 인구 비고

농업 1,079 4,390 노대농장 포함 신문판매 5 15

어업 290 652 두부제조 4 7

금융업 28 101 광산업 4 17

보험종사원 7 26 간판업 11 24

질옥업 92 353 관상업 2 6

인쇄업 27 122 연와제조업 8 18

사진 133 467 다방업 4 16

운송 28 207 하숙대여 33 116

창고 12 102 식료제조 5 13

세탁 78 338 주유업 12 29

이발 34 112 면화상 2 2

대서 13 30 초자상 7 31

제과 56 193 유기장업 1 5

곡물판매 169 1,391 제화피혁 10 44

철공소 3 24 자전거 10 37

안경시계 43 148 군위안소 11 38

악기상 9 29 직물업 4 4

천막상 1 33 공장 정미업 7 56

가구상 18 38 수육판매 12 39

전기자구상 19 63 콜크스 1 2

문방구 12 61 석유판매 1 2

재목상 20 132 도기상 1 2

금물상 6 32 이물상 1 1

약종상 70 260 재봉업 4 4

고물상 66 211 섬유공업 2 4

석탄상 19 74
전신전화종

사원
9 25

<표> 화북지역 한인 직업현황(1940년)

90) 󰡔在北支朝鮮人槪況󰡕, 3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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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호수 인구 비고 직업 호수 인구 비고

양품잡화상 97 343 선박종사원 20 83

식료잡화 871 2,716 면타업 3 13

황물잡화 227 763 해산물상 20 133

잡화행상 235 447 채소종자상 3 12

여관업 107 421 측량사 1 4

중개업 10 54 고력공급 2 7

누제조업 6 28 도장업 6 13

무역상 92 416 석렴제조 1 3

안마 2 7 철도종사원 2 2

미용원 1 5 음식점 150 628

기계판매 8 44 작부 363 1,530

광고 1 4 요리점 258 820

제승 4 20 예기 98

카페 29 122 여급 263

의사 56 223 목사 10 35

관리 253 633 공리 277 641

은행회사원 1,490 3,821 토목종사원 17 22

운전수 47 56 여중 4 7

견습간호부 1 치과견습생 1 1

요리인 11 27 창기 130 282

과자직인 4 6 이발직인 2 2

교원 45 88 의사조수 4 8

점원 1,160 2,921 군종사원 585 1,302

전공 4 7 대공좌관 214 469

양복직인 9 19 일용직 435 903

직공 189 634 외교원 2 2

토공 5 7 기타 881 2,882

무직 4,331 14,199 토목건축 196 494

자동차 44 267 양복상 119 533

흥행업 6 33 산파업 3 5

통역 3 5

 * 󰡔在北支朝鮮人槪況󰡕, 1940, 10～17쪽.

화북지역의 다양한 한인 직업군 가운데 농민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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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은행종사원과 식료품 잡화상, 잡부 순이다. 농업 부분이 많은 것은 

주변에 노대농장과 같은 대규모 농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며, 작부 등 유흥

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본군 전선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무직자가 

14,000여명이 있다는 것은 화북지역 한인사회에서 직업의 불안정성을 여실

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북지역에서 한인 무직자와 부정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자 북경, 천진총영사관 및 기동정부에서는 이들의 처리 문제

에 고심하였으며, 노대농장은 그 결과물의 하나였다.91)

한편 아편은 한인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의 하나였다. 고단한 ‘타향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일확천금을 노린 한인들이 쉽게 접근한 것이 禁제품 

즉 아편과 같은 중독성 물품이었다.92) 물론 아편이 한인사회의 문제만이 아

니라 전 중국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한인 아편취급자들의 행태

는 중국인들의 눈에도 결코 호의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

라 부정업자의 정업전환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선전할 정도였다. 심지어 일

본인과 단순 비교해서 한인들의 나쁜 습성이 마치 원래부터 우리 민족의 습

성임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궐기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도 했다.93) 󰡔재만조선인통신󰡕에 실린 기행문의 일단을 보면 당시 상황의 심

각성을 알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산해관을 지날 때 몹시 느낀 것은 기차가 비좁으리만치 

드러안즉 조선인 소부의 행군이었다. 곁에 안저서 그들의 하는 말 사투리를 

들으면 조선13도가 거진 모인 모양이었다. 황군의 진출하는 곳마다 값없는 

91) 󰡔在北支朝鮮人槪況󰡕, 31쪽. 노대농장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서는 김광재의 앞의 글
(1999) 참조. 부정업자의 전향에 초점을 맞추었다는데 점에서 만주지역 안전농촌과 노
대농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92) ｢文壇使節 歸還報告, 皇軍慰問次 北支에 단여와서｣, 󰡔三千里󰡕, 11권 제7호, 1939)

93) 󰡔在滿朝鮮人通信󰡕｝62, 1939년, 111쪽.



34  만주연구 제 10 집

우슴의 꽃이 피어나는 모양이다. 민족의 수치를 더할 뿐으로 그다시 명예될 

것도 없는 것이다. 외국인의 안목으로 본다면 조선어머니는 딸을 길러서 모

조리 매소부로 내여 돌린 것 같이 보일 것이다. 그다음 둘째로 느낀 것은 

치안이 안정되지 않은 촌 구석에까지 동포가 진출하여 본토인을 상대로 양

행을 경영하는 사실이었다. 만주사변 전후로 일시 만주에도 양행이 성행하

여 부정업자를 다시 생산하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였다. 그 반면에 견실

하게 대지개척에 공헌한 동포가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

다.(중략) 금일과 같이 재지 동포가 전혀 본토인의 나쁜 습속에 승하여 그 

고혈을 착취하기에 여념이 없고 뒤에 오는 동포야 어찌되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악성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가 하면 그야말로 동포의 적이

요. 인류의 적이다. 화북에 먼저 왔다는 선발대가 양행방 구석에서 코를 골

고 시찰오는 선배 역시 그 모양이니 추호만치라도 민족의 흥융을 희망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려는 자라면 개탄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94)

일제로서는 한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고 하였다. 동아신질서의 

구축과 ‘제국신민’의 영예로운 지위를 이주한인에게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을 식민지화하려는 해양세력의 진출을 저지하고 동양평화를 수립

하는데 결정적 동력으로서 한인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부정업과 같은 

‘악성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인의 자존을 

지켜야 한다는 부정업에 대한 경계가 바로 시정된 것은 아니었다. 또한 간

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마약밀매 등에 일제의 ‘후원’이 간접적으로 작용했다

는 것이다.95) 일제가 만주지역에서 한인청년들을 이용해서 ‘항일세력’을 제

94) 신민회 기동도 지도부 강영근의 글 북지에 오는 동포에 일언(󰡔在滿朝鮮人通信󰡕｝64호, 

39쪽).

95) 손염홍, 2007, 앞의 글,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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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자 했듯이, 화북지역에서도 한인들을 이용하여 중국인들에게 아편중

독자를 많이 양산하게 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제가 

침략과 통치 속에서 취했던 이주한인 정책의 일정한 패턴을 화북지역에서

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음을 한인의 부정업과 연결하여 그 일단을 볼 수 있

다고 하겠다.

4. 맺음말

화북지역 한인사회는 만주지역과는 달리 191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일제로서는 만주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밀접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화북은 한국독립운동과도 분리해서 생

각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북경을 비롯해 천진과 내몽고 등에서 활동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이미 1910～20년대 한인사회 형성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만주사변’과 특히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한인

사회는 그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였다. 특히 중일전쟁 이전까지 독립운동

세력이 한인 커뮤니티의 주류였다면 이후에는 일제에 의해 부식된 ‘친일세

력’이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일전쟁 이전 시기의 한인사회는 독립운동 세력이 형성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화북지역 가운데 그 중심인 북경과 천진 지역은 상해지

역을 비롯해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곳이며, 중국

과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선택된 곳이기도 하다. 그 유형은 만주지역의 정

세불안과 3․1운동으로 국내에서 이주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유형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생활상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대표

적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은 입에 풀칠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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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화북지역 한인들은 ‘망국노의 처지’를 그대로 감내해야 했다. 한편 북경

과 천진뿐만 아니라 산서성 대동과 장가구, 내몽고 포두까지 거주지의 외연

이 넓어지고 있었다. 그것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오

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

둘째, 중일전쟁 이후 한인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침략과 굴종이라고 정

리할 수 있다. 일제가 빠르게 화북지역은 점령하면서 한인들 역시 그 노선

을 따라 거주지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일제에 의한 거주지의 외연 확대는 

또다른 굴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소자본가의 등장도 일제의 군수산업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으며, 아편밀매와 같은 부정업자의 증가도 이와 무관하

지 않다. 일제의 세력권 안에서 또는 일제 기관의 영향 아래에서 운영되었

던 한인단체들의 성격은 새삼 논할 필요없이 일제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약 8년간 화북지역에서 보여준 한인들의 친일 형태는 어쩌면 당대 중

국인들에게는 ‘고정된 거울’이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중국인들의 이주한인

에 대한 인식은 해방 후에도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해방 후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일부가 화북지역에서 그대로 

정착한 것은 어떠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투고일: 2010년 9월 1일, 심사개시일: 2010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10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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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oreans migration to the Northern China(화북) and their 

lives before the independence from Japan

Kim, Joo-Yong

The region of the Northern China includes Tianjin, Hebei, Shanxi, Shandong, 

Henan and Beijing. The region was not only a main activity region of the 

Joseon Uiyeongdae but also an area where many korean independent fighters 

moved against Japan in 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owever,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Korean communities that in-

dependent activists formed around the 3. 1 independent movement in 1919 

started to be deformed by Japanese power and pro-Japanese organizations. Like 

Tianjin, inner mongolia was also thought to be an 'utopia' to establish in-

dependent movement base in the 1920s but, after the war, it was not an ideal 

place any more. Korean community changed into a society to force submission 

to Japan in the middle of the japanese invasion and their resistance. Of course, 

some people could have a chance to assimilate into the korean mainstream after 

the independence.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over period and regional features 

of Korean community in the Northern China.  

First of all, Korean community before the Sino-Japanese war was organized by 

independent fighters. The center of the Northern China, Beijing and Tianjin 

were the places that Korean independent movement progressed most vigorously 

in whole China including Shanghai. And also, they were selected to draw 

Chinese corporation by Korean fighters. Koreans migrated there by uneasy sit-

uation of Manjuria and 3.1 independent movement and developed independent 

movement. Most of them were poor.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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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hters, Lee Hoeyeong was said that he was difficult to keep living even below 

subsistence level. It shows that many Koreans in the region should endure the 

position as 'homeless people'. On the other hand, their residential area was ex-

panded to Da dong, Shanxi and Bao tou, Nei menggu.

The main features of the community in the region after the Sino-Japanes war 

were the invasion of Japan and submission to it. As Japan occupied the region 

fast, Koreans also migrated and formed new residence there. But their residential 

expansion caused their submission to Japan. Appearance of little capitalists and 

the increase of illegal traders such as drug traffickers were much related to 

Japanese military industry. Korean organizations under the power of Japan or 

Japanese organizations could not be free from Japanese influence. In particular, 

as the number of jobless people was growing, the community became changed 

into an unhealthy and distorted society.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Japan Color 2001 Coated)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3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fals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fals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24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fals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12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fals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None)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ESP <>
    /FRA <>
    /ITA <>
    /JPN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true
      /AddColorBars true
      /AddCropMarks true
      /AddPageInfo true
      /AddRegMarks true
      /BleedOffset [
        14.173230
        14.173230
        14.173230
        14.173230
      ]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arksOffset 0
      /MarksWeight 0.283460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ageMarksFile /JapaneseWithCircle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AllowImageBreaks true
      /AllowTableBreaks true
      /ExpandPage false
      /HonorBaseURL true
      /HonorRolloverEffect false
      /IgnoreHTMLPageBreaks false
      /IncludeHeaderFooter false
      /MarginOffset [
        0
        0
        0
        0
      ]
      /MetadataAuthor ()
      /MetadataKeywords ()
      /MetadataSubject ()
      /MetadataTitle ()
      /MetricPageSize [
        0
        0
      ]
      /MetricUnit /inch
      /MobileCompatible 0
      /Namespace [
        (Adobe)
        (GoLive)
        (8.0)
      ]
      /OpenZoomToHTMLFontSize false
      /PageOrientation /Portrait
      /RemoveBackground false
      /ShrinkContent true
      /TreatColorsAs /MainMonitorColors
      /UseEmbeddedProfiles false
      /UseHTMLTitleAsMetadata tru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1734.803 2245.040]
>> setpagedevice


